
알코올 연료 세녹스 판매 공방
정유업계 , 판매중지 요구 … 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 주장

알코올 연료로 알려진 세녹스 판매를 놓고 정유업계가 판매중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맞서 세녹스 제조기

업인 프리플라이트이 반박문을 내는 등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.

정유업계에 따르면,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는 세녹스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주유소 판매는 거

의 중단됐지만 석유제품 저장취급소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, 행정자치부 등에 단속을 요청할

계획이다.

석유협회는 세녹스가 석유 대체연료가 아닐 뿐더러 단독으로 엔진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가제도 아니며

현재 휘발유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사 석유제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

이에 맞서 프리플라이트는 현재 여수, 광주 등 2개 지역에서 2개 사업자가 연료첨가제 판매소로 세무당국에 사

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.

또 세녹스가 대체연료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대기오염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 팔고 있다고

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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